


예배로의�부름� /�인도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103:1~2)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28장(통28)�복의�근원�강림하사� /�다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가족�기도문� /�온�가족
인도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 족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 추수의 계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

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우리 가정이 더욱 주님 안에서 거하길 원합니다.

가 족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인도자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섬기며, 주 안에서 무르익어 가게 하시고,

가 족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주님의 평강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추석 명절에 주신 은혜와 모이

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나아갈 날들도 주님 의지하며 선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이사야�46장� 1-4절� /�다같이
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

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3.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

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말씀� /�인도자

  한가위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

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풀리지 않은 걱정이나 내려놓지 못한 짐을 안

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

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담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세상은 우리가 업을 무거운 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겉

보기에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스스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

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수레에 싣고, 등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신이 아니

라,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나를 지켜주고 높여줄 것만 

같았던 돈과 성공, 지위와 건강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무게로 우리를 짓누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업고 가는 한, 참된 쉼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고단함이 계속될 따름입니다.

※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2. 하나님은 우리가 업힐 넓은 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

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

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업고 품으시겠다고 하십

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업힌다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던 책임과 두려움, 불안을 내려놓고 그분의 넓은 등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뛰놀다가 장난감도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겨 편안히 잠드는 것처럼, 우리

도 하나님 등에 기대어 쉴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게 업혀 쉬어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

고 응답하는 자에게 넓은 등을 내어주십니다.

3. 하나님께 업혀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가정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

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업어 주시는 

든든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추석,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등에 업혀 가

겠습니다.” 하나님께 업힌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는 넓은 등에 업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업고 가는 인생’

이 아니라 ‘하나님께 업혀 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위한�기도� /�대표자

찬송가�546장(통399)�주님�약속하신�말씀�위에�서� /� 1,4절�다같이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기도�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